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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08:00 배포 2026. 9. 8.(화) 08:00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손잡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범 끝까지 추적한다

- 9. 8.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올해 2월 5개국 수사기관 공동작전으로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범 3명 기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케이-콘텐츠’ 관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 

활동을 펼치고 수사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9월 8일(화),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문체부, 태국 왕립경찰 업무협약 체결로 저작권 범죄 수사 협력체계 강화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를 비롯해 조직

범죄, 사이버범죄, 경제․금융 범죄,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다.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국제공조 수사로 해외에서 ‘케이-콘텐츠’에 원격으로 접속, 콘텐츠를 

불법으로 송출한 저작권 침해범 검거, 피해액 업계 추정 350억 원 이상

  특히 올해 2월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제 공동작전을 

펼쳐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본 사건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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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해 온 대규모 불법 실시간재생(스트리밍) 

운영조직이다. 이들은 티브이엔(tvN), 케이비에스 월드(KBS World), 스포

티브이(SPOTV) 등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실시간 방송 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VOD) 8천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이로 인한 

‘케이-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다국가 간 국제 공동작전을 통해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에서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피의자 

4명(태국인 1명, 말레이시아인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현지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지난 4월에는 말레이시아인 2명, 5월에는 

태국인 1명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이들은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업무협약 성과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 공동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5년 1월에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업무협약(MOU)에 따른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에 문체부가 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국제 공동작전에서 태국 왕립경찰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

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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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국제 공동작전 

성과는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I-SOP)’ 인터폴 전담 협력관을 통해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초국가적인 협력으로 얻어낸 결과물

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1-1~1-2. 현지 국제 공동 작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용욱 (044-203-2671)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사무관 한승호 (044-203-2680)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과장 김병주 (02-3150-2097)

국제공조1과 담당자 계장 정범석 (02-315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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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현지 국제 공동 작전 현장 사진

사전 작전회의 작전 실행 준비

태국 주거지 압수 태국 주거지 압수

범죄 정황 검증 피의자 사무실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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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현지 국제 공동 작전 현장 사진

케이-콘텐츠 채널 저작권 침해 화면 케이-콘텐츠 영상 저작권 침해 화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검증 태국 주거지 압수물

태국 왕립경찰 CIB 회의실(사후브리핑) CIB 방문, 네트워킹  


